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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진심 어린 친절과 봉사를 

통해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엠 러셀 밸라드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봉사에서 느끼는 기쁨”,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48쪽.

일라이가 말했어요.

영 자매님께서 답하셨어요. “나도 

기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행복해하실 

거야. 그분은 케이트를 사랑하시고, 

케이트의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시니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단다.”

일라이는 케이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네가 그렇게 짓는 

웃음이 늘 나에게 힘이 돼.”

케이트는 활짝 웃었어요.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라이는 화창한 

여름날의 축구장만큼이나 

따뜻한 느낌이 들었어요. 

일라이는 생각했어요. ‘공을 

모두 잡아 내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 손은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일 수 있어.’ 

글쓴이는 미국 유타주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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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카 라이스 버킨

실화에 근거

“내 두 손이 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이 있네”(어린이 노래책, 126쪽)

토 요일 아침이었어요. 

골대에 선 일라이는 몸을 

웅크리고 공을 막아 낼 준비에 

들어갔어요. 일라이는 이리저리 

뛰고 몸을 날리며 젖먹던 힘을 

다해 공을 쳐냈어요. 하지만 그래도 

역부족이었죠! 경기가 끝나기 바로 

직전, 손에서 공이 미끄러지면서 그만 놓치고 말았어요. 점수가 

상대편에게 돌아갔어요! 일라이의 팀이 진 거예요. 일라이는 정말 

슬펐어요.

다음 날 교회에서도 일라이는 여전히 침울해 있었어요. 일라이는 

느린 걸음으로 초등회 교실로 향했어요.

일라이는 교실 밖에서 친구인 케이트를 보았어요. 케이트의 

엄마가 케이트의 분홍색 휠체어를 교실 안으로 밀고 들어오셨어요. 

아줌마는 케이트를 안아 주시고는 본인의 공과반으로 가셨어요.

“안녕, 케이트.” 일라이가 인사했어요.

케이트는 대답하거나 손을 흔들지는 못했지만, 항상 일라이의 

눈을 또렷이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일라이는 케이트가 자기 말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보통은 일라이가 인사하면 케이트는 방긋 웃곤 했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았어요. ‘케이트는 지금 슬픈 걸까?’ 일라이는 궁금했어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나도 알아.’

일라이도 어제 상대편의 결승골을 막지 못한 일 때문에 아직 

슬퍼하고 있었거든요.

일라이는 영 자매님이 공과를 시작하실 때 후안과 마켈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케이트가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몸이 아파서 가만히 앉아 있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케이트, 오늘 혹시 아프니?” 영 

자매님께서 물어보셨어요.

케이트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초등회 노래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구나.” 영 자매님이 

말씀하셨어요.

초등회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케이트는 음악을 무척 

좋아했어요. 보통은 행복한 소리를 

내며 따라 부르곤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케이트의 기분이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일라이는 궁금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알겠다!” 일라이는 영 자매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케이트의 휠체어를 조금 밀어 줄게요.”

케이트가 힘들어할 때 케이트의 엄마가 휠체어를 

천천히 밀어 주시는 것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일라이는 

잽싸게 케이트에게 가서 휠체어를 앞뒤로 천천히 밀어 

주었어요.

그러자 케이트가 울음을 그쳤어요.

“나도 해 봐도 돼?” 후안이 물었어요.

“나도!” 마켈이 말했어요.

영 자매님께서 공과를 가르치시는 동안, 일라이와 

친구들은 차례차례 케이트의 휠체어를 밀어 주었어요. 

케이트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어요. 마치 교실 전체가 더 

환해지는 것 같았어요.

공과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 있었어요.

“케이트를 돕고 나면 저도 행복해져요.” 

일라이가 내민 도움의 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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